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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그룹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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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9월 4일(월)부터 4박 5일간 ‘2023년도 단체교섭 전담반’을 운영하고 모의협상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 ��이를 통해 지난 8월 28일(월), 중앙상무집행위원 회의에서 확정된 단체교섭 요구(안)의 당위성을 보강할 계획이다. 또한 올해 단체협약이 갱신됨에 따라 합리적 개정을 위해 각 조항의 적법성과 효율성도 체계적으로 재검토 한다.��최장복 위원장은 “한동안 KT를 무겁게 짓눌렀던 경영 공백이 해소된 만큼 움츠러 들었던 현장의 기대심리도 살아나고 있으니 당당한 명분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위원장은 이어 “다양한 노동정책 상의 쟁점, 변화된 경영환경에 따른 고용안정 보장 요구 등 현장 이슈들로 노사간 갈등을 겪게 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”며 “대응 지침 숙지 및 철저한 대비로 성공적인 2023년도 단체교섭 수행을 위해 적극 힘써달라”고 강조했다. ���KT그룹노조협의회(의장 :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)는 9월 4일, KT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각 그룹사 현안을 공유했다. ��최장복 의장은 각 단사의 이슈 등을 보고받은 뒤 “알려진 대로 KT도 약 8개월 간의 경영공백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대표체제를 맞았다”고 말한 뒤 “노동조합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 해 있는 현장과 조합원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이어 “그룹노조협의회가 결성된 이후 우리는 단일한 대오와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”며 “단위노조가 아닌 전체 그룹사 노동자의 이름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자” 고 독려했다. ��한편 KT그룹노조협의회는 KT노조를 중심으로 KT에스테이트, 링커스 등 18개사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협의체이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2023년 단체교섭 전담반 운영


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및 단협 갱신 위한 검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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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9월 4일(월)








